
교육부가 2년 뒤인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는 고
시를 하고 개발 절차에 착수했다. 디지털교과서 적용에 대한 시도는 2000년대 
중반에도 있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다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
고 폐기되기도 했다. 

교과서에 CD를 부록으로 배포하기도 했으나 사용성이 떨어져서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결국 폐기 되었다. 현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통해 웹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서비스에 밀려 활용도는 떨어진다. 

공교육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은 자리를 잡았다. 아
직도 과외 교사나 방문교사가 집을 찾아가서 학생을 지도하는 형태가 남아있지
만 큰 흐름은 학생 주도의 스마트학습이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화상 과외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교육에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과거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다만 역할이 바뀐다. 교사가 교과서를 기반으로 전달해 주는 것만으로 학습을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고 
있다.  SNS의 발달로 학습자료를 공유하고 교육정보를 공유한다.

교사, 학교, 학원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다. 누가 더 잘가르치는지 그들만의 세계
에서 정보가 흐르고 생성되고 있다. 이제는 책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공부한다. 책은 구입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사용한다. 이런 학습형태를 
보이는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학원과 학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된다.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도입된다면 교사와 학생간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 나 역할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다. 공교육에서 이런 변화가 오는 
시대에 학원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학원은 학교보다 더 세심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적을 관리해 주었기에 아
직까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부의 의도대로 
개발되고 잘 운영이 된다면 지금의 학원이 계속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
이 든다. 그래도 경쟁이 있는 한 학원은 다닐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사의 역할을 바꾸게 될 확률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도 지
금까지 봐왔던 학교와 교사가 아닌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학원
에서 관리받는 것 이상으로 학교에 만족할 수 있다. 물론 그 상황이 되면 학원
은 다른 형태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이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은 예상
이 된다.

학교 교육과 학원의 변화는 예정된 미래다. 교육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학생
이 바뀌었고 학생들의 공부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학원은 미래의 변화에 
대비해야한다. 열정과 노하우로만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기에는 AI와 디지털은 
너무나 큰 상대다. AI교과서를 거부하기보다는 학원은 더 앞서서 AI와 디지털
을 활용하여 학부모 만족과 학생의 성적을 관리 해줘야 한다. 

학원이 더 첨단화 되어야한다.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은 AI 디지털교과서보다 
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제 학원도 대면 수업만 하는 곳이 아니라 대면 수
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AI 활용 수업이든 학생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모두 채택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학원수업은 재래식 수업이라는 인식이 학
생들과 학부모에게 형성되면 위험하다.

대면수업은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시스템화되지 않고 개별 강
사의 능력에 의존하는 학원수업이 학교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코칭 중심으로 역할을 비꿀 경우 오는 변화를 꼭 이겨낼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학원은 변화를 주도하는 프리미엄 교육기관이 되어야한다. 

고객인 학부모가 원하는 것은 내 자녀의 실력 향상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학원만
의 온라인 맞춤 학습관을 운영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 처방과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우리 학원만의 디지털 교재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수학이나 영
어 과목만을 주력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국어, 사회, 역사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전과목 교육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갖추어서 토탈교육 서비스 
기관으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 

사람들은 청진기로 진단하는 동네 병원보다 최첨단 의료기기를 갖추고 유능한 
의사가 있는 종합병원을 더 신뢰한다. 학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개인기에만 의
존하던 시대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반면 희망적인 소식은 고가의 최첨단 의료기기는 모든 동네 병원에서 갖추기 힘
들지만, 여러 기능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원 온라인 플랫폼은 무
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제 2025년으로 다가온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 더불
어 학원에서의 온라인 맞춤 교육 환경을 함께 준비해 보자. 

▲ 1위 스마트 교육 기업 단비교육이 개발한 학원용 교수학습지원 플랫폼 CATS. 

고가의 초첨단 의료기기는 모든 동네 병원에서 갖추기 힘들지만, 

여러 가능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학원 온라인 플랫폼은 무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